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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새벽 단상
2011-7호     

2011.9.27.

(특별취급)

주간 새벽 단상은 주님의 교회 새벽 말씀을 전달하는 주간통신문입니다.

주님의 교회 상황에 따라 제공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선생님은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볼 때마다, 교육 교육..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피눈물 나게 교육을 하라" 하셨습니다. 

중간지도자가 없다고 보고만 하는데, 교육해서 키워야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역사를 남기는 일들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외국에 있을 때는 이동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글은 쓰다가 끊기

면 다시 쓰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글 쓰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 한가지 좋은 기회라고 한다면, 이 기간을 글쓰는 기

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 곳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도, 글쓰는 

시간으로 해마다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생님은, 

"내가 행한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계속 가르칠 것이다. 대신 너

희가 행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으니 얼마

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그 말씀대로 행해 놓으면, 그 후는 선생님과 함께 밖에

서 바짝 뛰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뛴다는 것도, 옆에서 물컵을 나르면서 시중드는 

것만 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이 함께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말씀만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선생이 직접 가지고 온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같이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곧 사람처럼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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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도 많이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만 해서는 

차원을 높일 수 없습니다. 실천해야 힘이 옵니다. 

  기도하면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

인 그 문을 열게 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끝나면, 

그 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로서, 주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를 그렇게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말과 행실이 같도록 

살아야 합니다. 

  요즘 새벽잠언 1개가 너무나 귀합니다. 선생님은 주님께로부터 이 깊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문제는 이 귀한 말씀대로 행하느냐가 문제입니

다. 

  그래서 금주의 잠언은 다 행함에 대한 잠언입니다. 행함으로 주의 축복

을 받기를 바랍니다. 


